
요엘 개관 

 

1. 개요 

요엘서는 남유다를 배경으로 한 예언서로, 자연 재앙(메뚜기 떼)의 심판을 기점으로 

“여호와의 날”이라는 종말론적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

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며, 

 백성에게 금식과 회개를 촉구하고, 

 장차 올 성령의 부어짐과 회복의 약속, 

 그리고 열방에 대한 최후 심판의 날을 선포합니다. 

 

2. 저작 연대 

 요엘서는 정확한 연대 표기가 없어 해석이 다양합니다. 

 주요견해: BC 9 세기 중반경: 유다 왕 요아스 초기 (어린 왕 시절, 대제사장 

여호야다의 섭정기) 혹은 포로기 이후(BC 5 세기경)로 보는 견해도 있음 

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주전 830 년경(요아스 통치 초)으로 봅니다. 

 

3. 저자 

 저자는 “브두엘의 아들 요엘”이며(1:1), 이름의 뜻은 “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” 

입니다. 

 생애나 배경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없지만, 그 메시지는 성령론, 종말론, 회복론에 큰 

영향을 미칩니다. 

 



4. 기록 목적 

 전무후무한 재앙(메뚜기 떼)을 통해 하나님께로의 전심 회개를 촉구 

 자연 재앙을 넘어서는 “여호와의 날”이라는 심판 개념을 선포 

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, 그리고 성령의 약속과 종말론적 

회복을 소망하게 하기 위함 

 

5. 단락 구분 

단락 범위  

1:1–2:17 재앙과 회개 촉구  

(메뚜기 재앙, 여호와의 날 경고, 회개 요청) 
 

 

2:18–3:21 (히브리 성경으로는 2:18–4:21) 회복과 심판  

(은혜의 회복, 성령 강림 약속, 열방 심판, 새 예루살렘 약속) 
 

 

 

6. 중심 메시지 

“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.” (2:13) 

“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…” (2:28) 

요엘서는 크게 두 흐름을 중심 메시지로 삼습니다: 

1. 심판과 회개: 하나님은 심판하시되,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

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. 

2. 회복과 성령 약속: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으시고, 영적 회복과 새 

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. 

 



7. 신학적 이슈 

① “여호와의 날” 개념 

 요엘서에서 처음으로 두드러지게 등장한 이 개념은 단순한 역사적 심판이 아니라, 

미래적·종말론적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과 구원의 날로 발전합니다.  

 이는 예언자적 종말론의 시작점이 됩니다. 

②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 

 요엘 2:28–32 은 사도행전 2 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직접 인용 

본문입니다. 

 이는 요엘서가 신약의 성령론 및 교회론과 직결되는 핵심 예언서임을 뜻합니다. 

③ 회개와 자비의 신학 

 요엘은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과 동시에, 인애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을 균형 있게 

묘사합니다 (2:13). 

 형식적 제사보다 진심어린 마음의 찢김을 요구합니다. 

 

8.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요엘 해석 

① 언약적 징계와 회복 

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앙이 아니라, 신명기적 언약을 어긴 데 대한 징계로 

해석됩니다 (신 28 장 참조). 

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에게 언약적 긍휼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. 

② 성령 강림과 교회론 

 요엘 2 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신약 교회의 탄생을 예언합니다. 

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를 성령의 내주와 만민 가운데 임하는 새 언약의 축복으로 

해석합니다. 



→ 이는 은혜 언약의 보편화이자, 성령의 사역이 선지자–제사장–왕의 역할을 

평신도에게도 부여함을 의미합니다. 

③ 종말론적 시각 

 “여호와의 날”은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날로, 종말론적 대심판을 

예고하는 신학적 초석입니다. 

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전조로 받아들여집니다. 

④ 공동체 회개의 신학 

 요엘은 공적 회개와 금식, 장로와 백성의 총체적 회복을 요청합니다 (2:15–17). 

 이는 개혁주의 교회론과 예배 개혁 운동의 신학적 토대를 제공합니다. 

 


